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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다크로 피막작업에서 크롬 노출에 의해 
발생한 폐암

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다크로 피막공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근로자 홍○○은 1991년 D다크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1년 4월 D대학병원

에서 흉부 X선상 폐종양이 발견되어 정밀진단 실시 결과 폐암으로 진단되어 폐엽절
제술을 시행받았다.

2 작업환경
D다크로(주)는 아연분말 화성 피막, 일명 다크로 피막을 입히는 금속표면처리업체

로서 주요 피막 생산품은 자동차 디스크 및 소물(클립류, 브래킷, 볼트, 튜브 등)이다. 

다크로 피막이란 아연과 알루미늄의 금속 분말과 금속 산화물 및 기타 유기물로 조성
된 수용액인 다크로액을 금속표면에 도포하고 열풍으로 건조하면 도막이 건조되면서 
철소재와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다크로 피막이 완성되는 작업이다. 다크로 액은 
DX-310과 DX-404의 2가지로 구분되며, 여기에 크롬산, 증점제 등이 혼합되어 각각 
화이트다크로 액, 블랙다크로 액으로 사용된다. 시료 분석 결과 블랙다크로 액에 크
롬 함량이 더 많았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1970년대 이후 1981년까지 3년 간 강원도 태백시 소재 석탄광산에서 근무하였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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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력이 있고 폐엽절제술 후 병리검사 소견에서 폐의 여러 부위에서 탄분 침착을 보
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진폐증을 포함하여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. 흡
연력은 5갑･년 미만이었다.

4 고 찰
다크로 액의 시료분석 결과 6가 크롬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, 생체시료에서

도 6가 크롬이 검출되었으며, 작업자의 팔, 얼굴, 코, 마스크, 작업복 등에서 크롬이 
검출되었으므로, 처음에는 근로자 홍○○의 폐암이 다크로 액에 포함된 6가 크롬에 
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. 하지만, 주 노출 경로가 호흡기보다는 
피부 흡수에 의할 가능성이 높고 다크로 작업을 시작한지 10년 후에 폐암이 발생하
였는데, 작업의 강도가 심하고 노출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발병 3년 
전부터이므로 발암물질 작용과 발병간의 기간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으며, 블랙다크
로의 사용량이 최근에 급증하였으므로 과거 노출 수준은 최근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
추정되므로 크롬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.

5 결 론
홍○○의 폐암(편평상피세포암)은 현재 다크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

은 높지 않으며, 탄광 작업과 관련된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탄광 근무시 
규산노출과 관련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.


